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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지질과 생태계로 떠나는 모험

 1장: 수천만 권의 책이 쌓인 절벽

 

산이와 돌이, 풀잎이가 변산반도 채석강에 섰어요.

거대한 바위 절벽은 마치 수천만 권의 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양이었지요.

"이건 옛날 호수 바닥에 모래와 흙이 쌓여 만든 수평 층리야!" 돌이가 신나서 외쳤어요.

세 친구는 바위 책장을 넘기듯 해안선을 따라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그때 발밑에서 검고 단단한 바위가 나타났어요. 





2장: 지구의 화난 콧김과 숨겨진 화석

 

"어? 여기는 왜 바위가 까맣지?" 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단단한 퇴적층을 뚫고 마그마가 뿜어져 나온 흔적이야!" 돌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풀잎이는 까만 바위 표면에서 선명한 조개껍데기와 나뭇잎 모양을 찾아냈어요.

"얘들아, 진짜 화석이야! 옛날에 여기가 호수였다는 증거지!"

신기한 보물을 찾은 세 친구는 더 큰 비밀이 숨겨진 해식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3장: 거인이 구겨놓은 바위와 세계의 보물창고

 

동굴 깊은 곳을 비추자 평평하던 바위 줄무늬가 파도처럼 구불구불 구겨져 있었어요.

"양쪽에서 엄청난 힘이 꾹 누르면 바위가 이불처럼 구겨져. 이걸 습곡이라고 해!"

돌이가 공책을 꾹 눌러 보이며 설명했어요.

동굴 밖 표지판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마크가 멋지게 빛나고 있었지요.

  "조심해! 변산에서만 자라는 귀한 변산향유야." 풀잎이가 가만히 코를 대자 상큼한 

향이 퍼졌어요.

   지구의 역사를 가득 품은 채석강을 지나, 세 친구는 아홉 보물이 숨겨진 깊은 숲으로 

향했어요. 

 





4장: 얼음 틈새 요정과 사계절 푸른 나무들

 

초록빛 짙은 내변산 숲에 들어서자 풀잎이가 소리쳤어요.

"앗! 얼음 틈새로 피어난 변산바람꽃과 선녀 부채를 닮은 미선나무야!"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며 걷는데 겨울인데도 초록 잎을 뽐내는 큰 

나무들이 나타났어요.

              "바다가 가까워 따뜻해서 그래. 후박나무와 호랑까시나무, 그리고 잎을 태우면 

           꽝! 꽝!  소리가 나는 광꽝나무는 나라가 보호하는 천연기념물 삼총사란다!"

               산이의 설명을 들으며 숲길을 돌아서자, 발밑에서 보라색 풀꽃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내밀었어요. 



꽝꽝나무

꽝꽝나무

미선나무



5장: 변산의 보석들과 황금빛 마법 붓

 

 

머리 위에는 빨간 팥알 같은 열매를 매단 팥배나무가 대롱대롱 흔들렸지요.

            그늘진 숲속에서는 꽃봉오리가 선비의 황금 붓을 닮은 노랑붓꽃이 환하게 

빛났어요.

"이 마법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숲이 온통 황금빛으로 변할 것 같아!"

                 이제 마지막 보물을 찾을 차례, 세 친구는 맑은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으로 내려갔어요. 

 



노랑붓꽃



6장: 맑은 계곡 속 표범 무늬 부안종개

 

백천 계곡의 물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맑았어요.

돌이가 숨을 죽이고 물속 자갈 틈을 가리켰어요. "쉿! 저기 봐!"

몸에 멋진 표범 무늬 줄무늬를 두른 작고 날씬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오직 여기만 사는 멸종위기 생물, 부안종개야!" 풀잎이가 속삭였어요.

부안종개는 꼬리를 살랑 흔들고 숨어버렸지요.

       숲의 보물을 모두 찾은 세 친구는 갯벌 생물들이 기다리는 드넓은 곰소만 

갯벌로 달려갔어요. 

 





7장: 갯벌의 하얀 보석과 짠맛 요정

 

눈앞에 끝없이 넓고 부드러운 회색빛 곰소만 갯벌이 펼쳐졌어요.

갯벌 입구 염전에서는 소금 장인들이 하얀 천연소금을 산처럼 모으고 있었지요.

"와! 눈이 쌓인 것 같아!" 산이가 감탄했어요.

염전 끄트머리 짠 땅에는 마디가 퉁퉁한 초록색 식물 함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바닷물 속 미네랄을 먹고 자라는 염생식물이야. 씹으면 정말 짠맛이 나!"

       풀잎이의 말을 들으며 진흙 갯벌로 발을 내딛자, 수많은 게들이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8장: 집게발 춤꾼들과 진흙 속 보물 조개

 

"붉고 커다란 집게발을 위아래로 흔드는 농게 좀 봐!" 돌이가 웃었어요.

농게 옆에서는 작은 칠게들이 부지런히 진흙을 입에 넣으며 갯벌을 청소했지요.

산이가 발가락 끝에 걸리는 딱딱한 진흙을 살살 파내자 줄무늬 조개가 쏙 나왔어요.

"심봤다! 시원한 국물을 내는 바지락이야!"

돌이도 옆에서 매끄럽고 하얀 조개의 여왕 백합을 찾았어요.

그때 물기가 자작한 진흙 위로 신기한 물고기들이 껑충껑충 뛰어올랐어요. 

 





9장: 점프 선수들과 하늘의 사냥꾼새

 

"물고기가 땅 위를 다리로 걸어 다녀!" 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가슴지느러미로 기어 다니다가 스프링처럼 높이 뛰는 못난이 귀요미 짱뚱어와 망둥어였지요.

        하늘에서는 "끼룩! 끼룩!" 고양이 소리를 내는 괭이갈매기가 날아다녔고, 그 너머로 부리가 

길고 휜 큰 새들이 보였어요.

 "호주에서 날아온 알락꼬리도요새야. 긴 부리로 게를 쏙쏙 잡아먹는단다." 풀잎이가 설명했어요.

수많은 생명을 키워내는 풍요로운 갯벌을 지나, 세 친구는 마침내 높은 전망대로 향했어요.





10장: 석양의 전망대, 하나로 연결된 기적의 땅

 

높은 전망대에 오르자 아늑한 내소사 숲과 웅장하게 쏟아지는 직소폭포가 한눈에 보였어요.

어느덧 서해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며 하늘과 바다가 온통 주황빛 낙조로 물들었어요.

"절벽과 숲, 갯벌과 폭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 산이가 붉은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수천만 년의 지질 역사가 산을 만들고, 숲이 생명을 키우고, 흘러내린 물이 갯벌을 풍요롭게 만든

 거니까." 돌이와 풀잎이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 꼬마 모험가는 손을 꼭 잡고,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중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변산반도의 숨겨진 보물을 찾는 모험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겁니다.

긴 이야기 읽고 이해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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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땅 위를 다리로 걸어 다녀!" 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가슴지느러미로 기어 다니다가 스프링처럼 높이 뛰는 못난이 귀요미 짱뚱어와 망둥어였지요.         하늘에서는 "끼룩! 끼룩!" 고양이 소리를 내는 괭이갈매기가 날아다녔고, 그 너머로 부리가  길고 휜 큰 새들이 보였어요.  "호주에서 날아온 알락꼬리도요새야. 긴 부리로 게를 쏙쏙 잡아먹는단다." 풀잎이가 설명했어요. 수많은 생명을 키워내는 풍요로운 갯벌을 지나, 세 친구는 마침내 높은 전망대로 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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